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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에서유일한여자대학배구

팀인목포과학대가또한번전국무대를

평정했다

목포과학대학교(총장 박기종)는 24일

해남 우슬실내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2015 OK저축은행배 전국대학배구대

회 해남대회 여자 대학부에서 중원대

단국대우석대를 차례로 물리치고 3전

전승으로최정상에올랐다

이로써 목포과학대는 창단 10년만인

지난해 4월 삼성화재배 춘계대회에 이

어이번에 OK저축은행배를제패 창단

이후두번째전국정상에등극했다

목포과학대는지난 21일 중원대를세

트스코어 30(2521 259 2511)으로

다음날단국대를 31(2520 2325 25

18 2624)로물리쳤다

23일에는 최강 전력의 우석대를 맞아

31로 제압 남해대회 앙갚음을 했다

남해대회에서는우석대에03으로완패

했었다

목포과학대는 첫 세트를 2325로 내

주며불안한출발을보였지만주포김정

은을 앞세운 공격이 살아나면서 내리 3

세트(2522 2826 2521)를 역전 우승

을차지했다

이번대회에서주포김경숙(2년)이 최

우수선수에 뽑혔다 김경숙은 목포영화

중목포여상한국도로공사에서선수생

활을하다가뒤늦게목포과학대에 입학

한 34세의 늦깎이 학생선수로 현재 하

당초등학교배구코치이자두아이의엄

마다 그는 딸을 하당초 배구선수로 육

성하고있어눈길을끌고있다

세터상에정희영(1년) 공격상에김정

은(1년) 리베로상에 김연임(2년) 감투

상에 김예나(2년)가 선정됐다 이충훈

감독은최우수감독상을받았다

이충훈 감독은 재단과 학교 측의 전

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우승으로 이어졌

다며 특히학업을병행하면서경기력

을 키우기란 너무 힘든데 이를 잘 극복

해준선수들이대견하다 다가오는전국

체전에서우수한성적으로보답하겠다

고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남자 100m에서 극적인 승부를 펼친 우

사인 볼트(29자메이카)와 저스틴 게이틀

린(33미국)이 이제 200m 정상을놓고격

돌한다

23일 중국베이징국립경기장에서열린

제15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는 볼트가 9초79에 결승선을 통

과하며 980을 기록한 게이틀린을 001초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볼트는 대

회 100m 2연패이자세계육상선수권개인

통산 9번째금메달을목에걸었다

이날 결승전이 열리기 전까지 올 시즌

단 한 번도 9초7대를 기록하지 못했던 볼

트는 결승전에서 9초79를 기록하며 큰 경

기에강한 단거리 황제의 위용을 드러냈

다 반면올시즌 100m 최고기록인 9초74

를 기록하고 준결승전에서도 9초77을 뛴

게이틀린은결승전에서출발이늦어끝내

볼트를넘어서지못했다

2005년헬싱키대회이후 10년만에 100

m 정상탈환을노리던게이틀린은볼트에

막혀 2개대회연속은메달획득에만족해

야했다

200m도 메이저대회에 강한 볼트와 올

시즌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낸 게이틀린의

대결로 압축된다 흐름도 100m와 비슷하

다 볼트는올시즌 200m에단한차례출

전했고 20초13의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자신이 보유한 세계 기록(19초19)과 격차

가컸다

게이틀린은 6월 전미육상선수권대회

200m 결승에서 19초57을 기록했다 개인

최고기록이자올시즌국제육상경기연맹

(IAAF)이 집계한 남자 200m 최고 기록

이다 게이틀린은 당시 준결승전에서도

19초68을 기록했다 올 시즌 2번째 기록

이다

하지만 메이저대회에서는 볼트가 앞섰

다 볼트는 2009년 베를린 2011년 대구

2013년 모스크바 대회 남자 200m 우승을

차지하며이종목사상최초로 3연패를달

성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2년

런던올림픽 200m 우승자도볼트다

게이틀린은 볼트 시대가 열리기 전인

2005년 헬싱키 대회에서 200m 우승을 차

지했다 그러나 2013년 모스크바 대회에

서는 4위에그쳤다

볼트는 이번 대회가 열리기 전 나는

100m보다 200m에관심이더많다며 베

이징에서는 19초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목표는당연히 200m 대회 4

연패다 금지약물복용으로 2006년 4년징

계를 받아 2010년에 트랙에 복귀한 게이

틀린은 2015년 다시 전성기를 맞았다 그

는 2005년 헬싱키 영광을 재현하고자 다

시볼트와맞선다

남자 200m 결승은 한국시간으로 27일

오후 9시 55분에열린다 연합뉴스

200m 누가빠를까?

목포과학대전국대학배구대회여자부우승

3전전승두번째전국정상

늦깎이대학생김경숙최우수

2015 OK저축은행배전국대학배구대회해남대회에서여자대학부우승을차지한

목포과학대선수들이기뻐하며파이팅을외치고있다 목포과학대제공

우사인볼트(왼쪽)와저스틴게이틀린이23일베이징세게육상선수권 100m결승에앞서주먹을부딪치며선전을기원하고있다 이

둘은001초차이로볼트가승리한 100m에이어27일 200m결승에서단거리왕좌를놓고다시한번맞붙는다 연합뉴스

베이징세계육상선수권

100m 001초차 볼트우승

27일 오후 9시55분 결승전

볼트 게이틀린

우사인볼트

200m 최고기록19초 19

(세계신기록)

게이틀린

200m 최고기록 19초 57

(올시즌국제대회최고)


